
제 67호 분위기 조성하기 3 : 신뢰

"교수님, 지금 막 쓰신 수식에 혹시 플러스 5 대신 마이너스 5가 아닙니까?" 학생

이 칠판에 잘 못 쓰인 오류를 지적할 때 교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a ) "그래?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니..."하며 머쓱해진다.

(b ) "아, 그렇군...학생들, 마이너스 5로 고쳐 써요" 하며 학생들에게 지시한다.

(c ) "맞아요. 김 아무개 학생 지적대로 마이너스 5입니다"하고 칠판에 고쳐 쓴다.

(d ) "학생들이 졸고 있는가 테스트해 본 건데... 좋았어 !"하고 여유를 부린다.

반대로, 플러스 5가 맞는대도 불구하고 어느 학생이 "마이너스 5가 아닌가요?"하

고 틀리게 지적할 경우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e ) "..........." 째려보며 인상쓴다.

(f ) "아닐텐데..."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혀를 찬다.

(g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요?"하고 진심으로 묻는다.

교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인상은 매우 달라집니

다.

(a )는 교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듯 보입니다.

(b )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그 지적 자체는 하찮다는 인상을 줍니다.

(c )는 지적해준 학생을 간접적으로 추켜 주고 있습니다.

(d )는 재치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e )는 "학생이 어디서 감히..."하며 학생을 묵사발 만들고 있습니다.

(f )는 학생을 무안하게 만듭니다.

(g )는 학생이 스스로 잘 못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위의 시나리오를 대부분 다 써봤고 써야 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만 강의 첫 이 삼 주 동안, 학생들과 교수님의 관계가 형성되는 기간에는 (c )와

(g )를 주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 두 반응에는 일단 신뢰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

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교육 효과가 높아집니다. 신뢰감이

낮으면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쉽게 풀릴 문제마저 꼬이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뢰감 형성은 다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런 대수롭

지 않은 상황에서부터 기틀이 다져집니다. 학기초에 교수님께서 위와 같은 상황에

반응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미리 생각해 두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순조롭게

,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 <고난도 기술> >

판서를 가끔 일부러 틀리게 해서 토의를 유도하는 고난도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틀린 부분이 그냥 맞고 틀린 차원을 넘어야 합니다. 위의 예를 계속해서

들자면, 학생들이 수식을 암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수식의 5가 왜 반드시

마이너스라야 하는가 식의 이론적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일부러 학생들이 노트에 틀린 수식을 다 베껴 쓸 때까지 기다린 후 틀린 점

이 하나 있으니 찾아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정색 (최소 이 정도는 알아야지

), 또는 미소(이 정도 알면 다 배웠다 !)를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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